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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럽에서 독일정부, 프랑스정부, 이태리정부, 국정부에 이어 조달규모 5위의 AAA급 채권발행기관.

11) 2004년 KfW Banking Group의 금융지원액: 629억 유로.

KfW의 장기자금 조달 추이 및 계획
단위: 억 유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계획)

539 507 521 500~550

KfW는 Benchmark Programmes, 기

타공모채권 및 맞춤형 사모채권을 이용하여 

매년 약 500억 유로 내외의 장기자금을 조달

하여 필요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단기자금

은 KfW ParNotes 및 Money market을 

이용하여 조달함으로써 필요 재원의 대부분을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체조달
10)
하고 있다.

KfW는 2004년 중 본드발행을 통한 506억 

유로 및 차입 등으로 15억 유로를 조달하여 

총 521억 유로의 장기자금을 조달
11) 하 다.

KfW는 Benchmark Programmes(총 

장기조달자금의 35~40%), 기타공모채권

(35~40%) 및 맞춤형 사모채권(20~30%)

을 이용하여 2005년에도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인 500~550억 유로의 장기자금을 조

달할 계획이며, 단기자금조달은 기존의 기업

어음 프로그램(유로화 및 달러화)과 KfW 

ParNotes를 활용하여 투자자 저변을 확대

할 예정이다. 

KfW의 2005년 본드발행 (Benchmark Programmes) 조건

자료: KfW 보도자료.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이 윤 관】

구   분 유로화 벤치마크 본드(1.25) 달러화 로벌 본드(1.26)

보 증 인

등 급

금 액

만 기

이표(coupon)

액 면 가 격

수 익 률

등 록 지

주 간 사  기 관

공동 주간사 기관

독일정부

Triple A(Moody's, S&P, Fitch)

40억 유로

‘15. 7. 4

3.5% p.a.

99.801

3.609% p.a.

프랑크푸르트

Deutsche Bank, Morgan Stanley, UBS

ABN, Daiwa, DZ Bank, Merrill Lynch 등 

10개 기관

독일정부

Triple A(Moody's, S&P, Fitch)

30억 달러

‘08. 3. 14

3.5% p.a.

99.70

3.601% p.a.

룩셈부르크

Citi Group, HSBC, JP Morgan

BNP Paribas, Barclays Capital, CSFB, 

Goldman Sachs 등 12개 기관

  ◈ 미 수은, 태양에너지 기술 수출을 위해 500만 달러 운전자금 보증 제공

미 수은은 중소기업의 태양에너지를 비롯

한 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수은은 

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업체인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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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사에 500만 달러의 운전자금 보증을 

제공했다. 차주는 캘리포니아 Union Bank

로서 본 보증으로 PowerLight사는 운전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단지

인 독일의 Bavaria Solarpark에 태양광 추

적기술을 수출하 다. Bavaria Solarpark

는 지역 발전망의 일부로서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9,000여 세대에 전기를 공

급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owerLight

사는 Solarpark 건설에 57,600개의 실리

콘과 알루미늄 패널을 공급한다. 

미 수은은 재생에너지 시장 중 특히 독일 

시장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물품 및 용역 수

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 

해 8월에도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Ever

green Solar사에 500만 달러의 운전자금 

보증을 제공했다. 이러한 미 수은의 지원정

책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독

일 시장을 공략해 자국의 태양에너지 기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 수은의 단기운전자금보증 프로그램은 

미국 내 수출업체, 특히 중소 수출업체에게 

수출관련 단기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에 대해

그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업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출업체는 미 수은

의 보증을 이용해 상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수출상품을 생산하고, 

수출관련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

용할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미 수은의 운전자금 보증은 사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한이 정해진 

복잡한 수출거래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

로 미 수은의 운전자금보증은 유럽, 특히 독

일의 대미 수입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지속

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전

자금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미 수은은 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물품 

및 용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운전자금 

보증 뿐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Environ

mental Exports Program)을 통한 자금

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의 수출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을 제공하며 

중장기 수출에 대해선 건설기간 중 이자와 

계약 금액 15% 한도의 현지비용까지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미 수은의 프로그램은 독

일과 같은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응 호】

  ◈ 미 수은 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에 대한 핵발전소 건설사업 대출/보증 예비승인

미 수은은 최근 Westinghouse 전력회사

가 요청한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대 중국 

직접대출 및 보증에 대한 예비승인

(preliminary commitments)을 결정하

다. 본 대출은 중국 2개 지역 4기의 핵발전

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Bechtel

전력회사도 공급자로 참여하며,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승인은 중국 정부가 동부 연안

공업지역에서의 전력부족 해결을 위한 핵발

전소 건립계획 입찰에 참여하는 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에는 자국의


